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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스

턴(Allston)에 위치한 중국계 슈퍼 88(Super

88) 마켓 푸드코트가 지난 6월 실시된 보건

위생 검사에서 쥐떼 출몰과 비위생적인 환경

이 적발되면서 현재까지 수개월째 폐쇄된 상

태라고 보스톤닷컴이 보도했다. 

보스톤시 검사 서비스국(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 ISD)은 6월 4일과 5

일 이틀간 푸드코트 내 개별 음식점에 대한

정기 위생 검사를 실시했으며, 알리의 위구

르 키친(Ali’s Uyghur Kitchen), 칠리 벤

토(Chili Bento), 그래스호퍼 비건 레스토랑

(Grasshopper Vegan Restaurant), 헬로 야

미(Hello Yummy), 포 익스프레스(Pho Ex-

press), 포크 보이즈(Poke Boys) 등 대부분

의 업소가 검사에 실패했다. 반면, 이신도 라

멘(Isshindo Ramen)과 슈

슈퍼 88 푸드코트, 쥐와 기름때
문제로 수개월간 폐쇄

▶▶8면으로 계속

대한항공, 저렴한 가격으로 프레스티지 서비스 받는 '프리미엄석'도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대

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

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9월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할 계획

이지만, 장거리인 보스톤 노선에는 아직 미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5일(한국시간) 중대형 항공기

인 B777-300ER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말까지 중단거리 노선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욱 보스톤 대한항공 지점

장은 “프리미엄석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

적인 계획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된 후에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스톤-인천 노선은

현재 해당 기종인 B777-300ER이 취항하고

있다. ▶▶4면으로 계속

일반석 비즈니스석 중간형태, 요금은 일반석 운임의 110%로 
9월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적용, 장거리 노선은 미정

<전체 기사 읽기>

대한항공이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도입하는 프리미엄석(Premium Class) 좌석. 미국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석에 비해 훨씬 좌석이 넓다. 사진=대한항공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시 보건 검사관, 심각한 비위생 상태
확인 후 폐쇄 조치
업소들 몇 개월째 영업 못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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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광복 80주

년 기념식을 뉴튼에 위치한 총영

사관에서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0

시 개최한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

은 보스톤총영사관이 신규 청사

인 8층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열

리는 한인행사다.

광복절 행사는 국민의례, 김재

휘 총영사의 광복절 기념사 등으

로 이어지며, 광복절 80주년을 맞

아 80세가 되는 해방동이 김순호,

김용빈, 강정모, 박성규, 이기환,

이효영, 주종옥, 채성엽, 김우혁씨

등의 원로들이 만세삼창을 이끈

다.

한인회는 이번 기념식에 참가

한 한인들에게 떡과 김밥을 나눌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영수

회장(978-994-0306)에게 할 수 있

다.

광복절 80주년, 보스톤 시청광장에 태극기 휘날린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80

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절에는 보스

톤 시청 메인 광장에 태극기가 휘날

리며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참여해

광복절과 태극기 게양을 축하할 계

획이다. 

보스톤 시는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보스톤 시청 메인 광장에서 2025

년 8월 15일을 한국의 광복절이자 태

극기 게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한

다. 보스톤 시가 시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지난해 8월 15일에 이어

두번째이며 보스톤 시청 메인 광장

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셸 우 시장이 직

접 참여해 축사를 전달하며 김재휘

총영사도 축사를 전달한다. 

지난해 보스톤시청 태극기 게양은

당시 시민협회 인턴으로 근무하던

해나 맥밀런, 이가현 학생의 제안으

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인턴으로 아

이디어를 제시했던 해나 맥밀런은

올해 보스톤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

리스트로 올해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보스톤 시가 자체적으

로 진행했던 행사였으나 올해는 보

스톤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종 한인

단체를 비롯한 학생들, 종교단체도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보스톤 풍물커뮤니티가 참여

해 한국의 풍물을 연주하게 되며 참

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점심이 함께

준비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옥타 경제인 협회는 8.15 광복절

을 기념하여 찰스강변에서 5마일

마라톤/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차세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5일 저

년 6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찰스강

변을 따라 약 5마일 구간을 뛰고

걷는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

리며 차세대들에게 정체성과 공

동체 의식을 심어주고자 기획되

었다. 

마라톤이 시작되는 장소는 BU

인근의 에스플라나드 아웃도어

짐(Esplanade Outdoor Gym)이

며, 옥타 회원이 아니더라도 행사

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스타그

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https://www.instagram.com/p/

DMx_3HPpUw8/?igsh=MXM5

YnFrYmYzcjN0bA%3D%3D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옥타 경제인협회 8.15 광복절 기념 5마일 마라톤/걷기 

매사추세츠 한인회 8.15광복절 기념식 총영사관서 개최

지난해 처음으로 8.15 광복절을 기념해 보스톤 시청사에 게양된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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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상위 1%들기 위해선 얼마나
벌어야 하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에서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평균 73만

1,492달러를 벌어야 하지만 매사추세츠에서

는 연소득이 96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애셋(SmartAsset)

이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

위 1% 진입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커네티컷

으로 105만 6,996달러였으며, 매사추세츠는

96만 5,170달러로 미국내에서 두번째를 차지

했다. 미국 전국 평균 상위 1%에 진입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소득 73만 1,492달러였

다. 

스마트애셋은 미국 국세청(IRS)의 2023

년 세금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주의 상

위 1% 소득 진입 기준을 산정했으며, 모든

수치는 2025년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되었다

.

전통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된 보스

톤은 하버드와 MIT 등 명문 대학, 매사추세

츠 종합병원(MGH) 및 로펌, 투자회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해 있어 상위 소득

자의 비중이 높은 도시다. 이로 인해 고소득

진입 기준도 자연스럽게 높게 형성된 것으

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상위 1% 진입 기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약 6만 달

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

자물가와 주택 시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팬

데믹 이후 경제 정상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미국 중위 가구소득은 2023년 기준 8만 610

달러로, 매사추세츠 상위 1% 진입 기준의 약

12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벌어

지는 소득 격차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애셋 보고서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다른 주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1% 진입 기준

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햄프셔는 73

만 5,374달러, 로드아일랜드는 60만 3,162달

러, 버몬트는 58만 3,559달러, 메인은 55만 936

달러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상위 1% 진입 기준이 가장 낮은

주는 웨스트버지니아로, 연소득 41만 6,310

달러였다.

상위 1%로 진입기준 소득 탑 10

1. Connecticut: $1,056,996

2. Massachusetts: $965,170

3. California: $905,396

4. New Jersey: $901,082

5. New York: $891,640

6. Florida: $859,381

7. Washington: $819,101

8. Colorado: $772,989

8. Wyoming: $771,369

<전체 기사 읽기>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

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

석 간격은 39~41인치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로 일반

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

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양

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

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프리미엄급으로 경험할 수 있다.

기내식은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

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제공하며, 주류와

차·커피 등 음료도 프레스티지석에 제공되

는 품목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프리미엄석 승객들은 탑승 수속과 수하물

위탁 시 일반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 각 공항의 모닝캄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

으며, 수하물은 프레스티지석 승객들과 동일

하게 우선 처리된다. 항공기 탑승 순서도 우수

회원(Sky Priority) 기준으로 적용돼 빠른 탑

승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

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

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

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현재 보스톤

취항 기종은 일부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기단 현대화와 고객 서비스 향

상이라는 기조에 맞춘 중장기적 투자의 일환

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보잉 777-

300ER 항공기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약 3

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

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

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

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평균 연 70만달러 이상 벌어야 상위 1%에 진입 
보스톤에서 상위 1% 되려면? 연소득 96만 달러 이상 필요

▶▶1면에 이어서

대한항공, 저렴한 가격으로 프레스티지 서비스 받는 '프리미엄석'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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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렌트 컨트롤, 2026년 주민투표로 직진 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의 렌트 컨트롤 제도를 부활시키

기 위한 세입자 연합의 움직임이 본격화됐

다. 

‘홈스 포 올 매사추세츠(Homes for All

Massachusetts)’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11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한 렌트 컨

트롤 주민발의 캠페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의회의 결정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캠페인은 광역 보스톤을 중심으로 저

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이 치솟는 주거비

로 인해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매사추세츠 의회가 수년째 관련 법안을 외

면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홈스 포 올의 캐럴린 추(Carolyn Chou)

사무국장은 “우리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라지만, 다년간 행동을 하지 않고 있

으며 그 사이 주거 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

다. 더는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

했다.

홈스 포 올이 제출할 주민발의안은 ‘렌

트 안정화(Rent Stabilization)’ 정책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료 연간 인상률을 인

플레이션에 연동하고, 최대 5%로 상한을 두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된다.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렌트 컨트롤 정

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스톤이나

케임브리지 등 특정 도시의 선택에 맡기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전역에

적용되는 통합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1994년 주민투표로 렌

트 컨트롤이 금지된 이후 해당 정책이 폐지

됐다. 당시 보스톤,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등에서만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렌트 컨트롤에 대

한 지지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오레건주

와 워싱턴주, 메인주의 포틀랜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새롭게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부동산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

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렌트 컨트롤이

건물 보수 및 신규 주택 건설을 저해한다며

정책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2023년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이 연 10%

상한의 렌트 안정화 법안을 추진했을 때도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같은 해 마이

크 코놀리 주하원의원이 2024년 주민투표를

겨냥해 렌트 컨트롤 발의안을 잠시 제출했

다가 철회한 것도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

이었다.

주민발의 추진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유권자 서명만 해도

약 9만 명 이상이 필요하고, 법적 대응과 홍

보 캠페인에 수십만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

우, 향후 6년간 유사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의 부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 포 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캐럴린 추 국장은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

해 수많은 주민들이 주 밖으로 밀려나고 있

다.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

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의 주택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

6월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아

파트 임대 플랫폼 아파트먼트 리스트

(Apartment List)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 2

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400달러를

넘는다.

이번 발의안은 1994년 폐지된 과거의 강

제적 렌트 상한제와는 다르다. 인플레이션

에 연동해 유연하게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

는 형태로, 오레건주 등의 정책 모델과 유사

하다.

또한, 4가구 이하 소형 건물이나 신축 후

10년 이내의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

는 예외 조항도 마련해 소규모 임대인과 신

규 개발을 보호하려는 장치도 포함됐다.

2023년과 달리 이번에는 세입자 연합의

조직력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당시에는

일부 주거 단체들이 발의안 시기를 문제 삼

아 공개 지지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연

합이 주청사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

며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주거 비용 폭등에 세입자 연합 '주 전역 렌트 상한제' 주민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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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시 크래프트 후보가 2024년 한 해 동

안 630만 달러를 벌었다고 공개했지

만, 세금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크래프트 캠프 측은 전체 세금보

고서 대신 회계법인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LLP)이 작성 중이

라는 2쪽짜리 요약본을 제시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보도했다. 크래프

트 후보는 세금보고를 곧 공개하겠

다고 밝혔었다. 

요약본에 따르면, 크래프트는 2023

년 650만 달러를 벌었고, 자선기부금

으로 2023년 29만 7천 달러, 2024년 26

만 9천 달러를 냈다. 이는 연간 소득

의 4~5% 수준이다. 2023년 연방 및

주 소득세는 총 218만 8천 달러였으

며, 2024년 예상액은 257만 달러다.

연방 소득세율은 2023년 28%, 2024년

약 33%로 추정된다. 역산하면 2024

년 크래프트 후보의 소득은 6천8백

만여 달러다. 

크래프트는 억만장자 로버트 크

래프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

단주의 아들로, 이번 선거에 이미 200

만 달러의 사재를 투입했다. 그는 당

선 시 가족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서는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소득이 급여,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등을 포함한다고만 명시돼 있으며, (

이해 충돌 사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내역 세부 사항은 공개하

지 않았다. 다만, 일부 소득은 공직자

또는 정치인들이 이해충돌을 방지

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 3자 신탁인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통해 발생한

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크래프트는 최근까지 가족 재단

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자선재

단을 이끌었으며, 이 직책에서 비영

리기관 990 보고서상 급여를 받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캠프 측

은 재단 업무와 관련해 크래프트 그

룹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

다. 그는 과거 보스톤 보이즈 앤 걸스

클럽을 오랫동안 이끌었으며, 2020

회계연도에 약 35만 달러를 받은 기

록이 있다.

캠프 측은 이번 요약 자료가 법적

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

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미셸 우 시장 캠프는

“보스톤 시장은 숨겨진 재정 이해

관계 없이 시민만을 위해 일해야 한

다”며 “우 시장은 지난 12년간 매

년 전 재정 자료를 공개했지만 크래

프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정치인들의 세금보고서 전체 공

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원의

원 엘리자베스 워런 등 다수 정치인

이 관행적으로 매년 공개해왔다.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

해 논란이 됐고, 민주당의 섀넌 리스

-리오단도 2022년 매사추세츠 법무

장관 선거에서 공개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전체 공

개가 후보자의 재정 상태와 잠재적

이해충돌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수

단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약화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우 시장은 올해 5월 2024년 세금보

고서를 보스톤글로브에 제출했고,

총 소득은 약 18만 4천 달러, 연방·

주 세금은 약 3만 2,400달러로 세율은

17.6%였다. 자선 기부금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녀와 남편이 보유한 자산

은 주택과 약 45만 달러 상당의 인덱

스 펀드 및 주식이 포함됐다.

보스톤 시장 선거는 9월 9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

사에서 우 시장은 크래프트 후보를

약 30%포인트 앞서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자시 크래프트 보스톤 시장 후보, 세금보고 공개 거부 
<전체 기사 읽기>

퍼마켓인 홍콩 마켓플레이스

(Hong Kong Supermarket)는 검

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아

계속 영업 중이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식당들은

공통적으로 ‘기름 때 및 장비 오

염’, ‘심각한 쥐 출몰’, ‘식

품 안전 위반’ 등의 지적을 받았

으며, 자진 폐쇄 명령을 받았다.

ISD는 쥐가 푸드코트 내 개별

식당들과 공용 공간에서 발견되

었으며, 이신도 라멘이나 슈퍼마

켓에서는 출몰하지 않았다고 밝

혔다.

푸드코트 내 알리의 위구르 키

친을 운영하는 위구르계 사업가

알리 누(Ali Nu)는 이와 같은 비

위생적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슈퍼 88 운영 측에 문제의 원

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걸 고쳤어야 했는

데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정말 손

쉬운 일이다.”라며 누 씨는 슈퍼

88 푸드코트와 전국의 여러 홍콩

마켓플레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 매니지먼트(Hong Kong

Management) 측을 강하게 비판

했다.

누 씨는 Boston.com과의 인터

뷰에서, 슈퍼 88 측이 보수 작업을

미루면서 업주들과 직원들이 수

개월째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ISD는 현재까지 건물과 배관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

지 못했으며, 모든 위생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슈퍼 88의 관리자 버니 우

(Burnie Wo)는  보 스 톤 닷 컴

(Boston.com)에 “가급적 빨리

재개장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

면서도 “배관 부품 수급의 지연

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슈퍼 88 측이 재개장

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건물 유지 관리는

입점 업주들과 슈퍼 88 양측의 공

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물은 보스톤의 부동산

회 사  해 밀 턴  컴 퍼 니 (The

Hamilton Company)가 소유하

고 있으며, 이 회사는 시 전역에

다수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다.

슈퍼 88 푸드코트, 쥐와 기름때 문제로 수개월간 폐쇄

공개입장에서 갑자기 선회, 출마자의 관행으로 법적의무는 없어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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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WBZ-TV 전직 뉴스 앵커 케

이트 메릴(Kate Merrill)이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

을 당했다며 방송국과 모회사 파라

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

을 상대로 4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글로브 등 보스톤의 언론

에 따르면, 메릴은 6일 보스톤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한 민사소송에서,

WBZ가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

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흑인 동

료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직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이

먼저 제기한 성희롱 문제는 무시당

했다는 것이다.

소송에는 방송국과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 글로벌 외에도 동료 앵

커 코트니 콜(Courtney Cole), 기상

캐스터 제이슨 마이켈(Jason

Mikell), 전 WBZ 사장 저스틴 드레

이퍼(Justin Draper), 파라마운트 인

사 부사장 마이클 로더릭(Michael

Roderick) 등이 피고로 명시됐다.

메릴은 소장에서 마이켈이 2023년

가을 입사 후 생방송 중 자신과 공동

앵커가 성관계를 했다는 암시를 했

다고 주장했다. 당시 WBZ 내부 프

로듀서도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뉴스

국장에게 보고했지만, 마이켈은 징

계를 받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시됐

다. 현재 이 같은 영상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어 2024년 4월, 메릴은 마이켈의

지명 발음에 대해 문자로 지적한 뒤

스튜디오 현장에서 고성과 함께 공

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사팀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후 오히려 메릴이 인종 차별 혐의

로 조사를 받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흑인 동료인

마이켈과 콜은 각각 메릴이 인종차

별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

켈은 메릴이 자신에게 “보스톤에

서 너의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받아

들였고, 콜은 메릴이 “내슈빌로 가

면 주 앵커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

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지

어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메릴은 이에 대해, 두 발언 모두 동

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맥락에

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5월 17

일 파라마운트 측은 두 동료의 주장

을 “신빙성 있음”으로 결론내리

고, 메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

다.

며칠 뒤, 드레이퍼 전 사장은 전 직

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메릴의 아침

앵커직 강등을 공식 발표했고, 메릴

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5월 24일 사

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강등은

내 커리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

었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

인이 찍힌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복

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CBS가 백인 직원에

대한 조치를 통해 “인종차별을 방

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메릴을 ‘본보기 삼

아 희생시켰다’는 주장도 담겨 있

다.

한편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메

릴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 언급한 전 WBZ 기자 카트리나

킨케이드(Katrina Kincade)는 소장

내용에 강하게 반박했다. 킨케이드

는 “WBZ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폭

적인 지원을 받았고, 메릴로부터 도

움 제안이나 멘토링 제안은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계

약 연장을 제안받았지만 자발적으

로 떠났으며, ‘멘토가 아니어서 실

망했다’는 식의 인터뷰 내용도 사

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정부들어 매일 공격을 받

고 있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은 이번 소송으로 다시한번 도

마 위에 오르게 됐다. 또한 이 정책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WBZ 전 앵커, 백인이라 역차별 당했다며 연방 소송 제기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력 에너지 기업 GE 버

노바(GE Vernova)가 매사추세

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사로

올라섰다. 올해 초만 해도 시가총

액 900억 달러 수준이던 이 회사

는 최근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

하면서 시총이 약 1,787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GE 버노바는 기존 시

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서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

entific)을 약 40억 달러 차이로 제

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GE로부터 분사된 독

립 에너지 기업 GE 버노바는 케

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금요일(8월 2일) 종가 기준

주가는 $656.50에 거래를 마감했

으며, 이는 연초 $333 수준에서

거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써모 피셔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매사추세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왔으며, 지난 5월에

는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이 잠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GE 버노바가 두

기업을 연달아 제치고 선두에 올

랐다.

GE 버노바의 급성장은 AI데

이터센터 붐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와 무관

하지 않다. 스콧 스트래직(Scott

Strazik) CEO는 1분기 실적 발표

에서 “현재의 전력 수요 증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확장기

이후 처음”이라며, “다만 이번

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GE 버노바의 가스터빈

사업은 인공지능(AI) 운용을 위

한 초대형 데이터센터들이 급속

히 확산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서명한 원

자력 발전 활성화 행정명령도

GE 버노바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트래직 CEO

는 “원자력이 2030년까지 회사

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수입 관세는 GE 버노바

에 연간 3억~4억 달러 가량의 비

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스트래

직 CEO는 경고했다. 그는 “실

제 영향은 추정치의 하단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 관

세 발표를 하기 전의 발언이었다

.

또한 GE 버노바의 해상풍력

사업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

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작년

에는 이 부문에서 11억 달러의 적

자를 낸 바 있다. 스트래직 CEO

는 “하반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

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

다.

GE 버노바의 부상은 매사추

세츠 경제의 산업 구조가 바이오

·의료 중심에서 에너지·AI 인

프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

다.  

GE 버노바, 매사추세츠 시가총액 1위 기업 등극
<전체 기사 읽기>케이트 메릴, 자신에 대한 차별 혐의 조사 않고 흑인 동료 주장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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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

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예

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단서를 리튬에서 찾

아냈다. 정신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금

속 성분 '리튬(lithium)'이 새로운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6일 보도

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

처(Nature)에 6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

산물, 견과류 등의 음식이나 식수에 소량 포

함되어 있고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는 리튬

이 뇌 노화 및 알츠하이머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억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초기

노화 단계의 인간 뇌에서 리튬 수치가 현저

히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리튬이 결핍

된 실험쥐에 미량의 리튬을 공급하자 기억

력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하버드 의대 유전학 및 신

경학 교수이자 노화생물학 연구센터 공동소

장인 브루스 얀크너(Bruce Yankner) 박사

는 “리튬이 마치 시계를 되돌리는 듯한 효

과를 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70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으며, 2050년까지 1,300만 명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끈적이는 단백질

응집체가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제거

하는 기존 약물은 기억력 회복에는 거의 효

과가 없고 진행 속도만 다소 늦출 뿐이었다.

얀크너 박사는 이제 알츠하이머의 근본적

인 원인 중 하나가 ‘리튬 결핍’일 가능성

에 주목하고 있다.

리튬의 작용 원리

얀크너 팀은 약 400명의 사후 뇌 조직과 생

전 혈액 샘플, 매년 진행된 기억력 검사 결과

를 분석했다. 인지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일

수록 뇌 속 리튬 수치가 높았다. 반면, 알츠

하이머 초기 단계에서는 아밀로이드가 리튬

과 결합해 뇌세포에 리튬이 도달하지 못하

게 막았고, 이로 인해 리튬 수치가 전반적으

로 감소하며 보호 기능이 사라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건강한 쥐

에게 리튬이 제한된 식단을 제공했으며, 이

쥐들은 뇌 염증이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 소

통이 저하되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삽입된 쥐들에

게도 리튬이 부족한 식단을 제공하자, 아밀

로이드 플라크와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

엉킴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이 심화됐다

.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 미량의 리튬을 공

급하자, 병의 진행이 되돌려지고 기억력도

회복됐다. 특히, 이 리튬 오로테이트는 아밀

로이드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고 뇌에 도달

할 수 있었다.

리튬, 정신 질환 치료제는 독성 

리튬은 정신질환, 특히 조울증 치료에 오

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기존 치료에 사

용되는 리튬 탄산염(lithium carbonate)은

고용량이며 독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반면, 얀크너 연구팀이 사용

한 리튬 오로테이트(lithium orotat)는 이보

다 1,000분의 1 수준의 극미량으로, 생리적

농도와 비슷하며 쥐에게도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MIT 학습기억연구소의 리후이 차이(Li-

Huei Tsai) 소장은 “리튬이 이 정도로 중요

할 것이라 생각 못했다”며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2017년 덴마크 전역에서 50세 이상 80만 명

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식수 내 리튬 수치가

낮은 지역에서 치매 진단률이 높다는 결과

가 나온 바 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노화연구소 부소장

인 사울 비예다(Saul Villeda) 교수는 “리

튬의 안전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리튬 기

반 치료제 개발이 훨씬 빠를 수 있다”고 말

했다.

국립보건원의 지원 종료로 임상실험의 어

려움 

이 획기적 연구가 치료제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

험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리튬 오로테이트

소량을 투여하는 실험과 위약 대조군을 비

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트럼

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연구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얀크

너 박사는 “국립보건원(NIH)의 주요 지원

이 종료됐으며, 이는 연구의 진전을 심각하

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식단이 중요

연구팀은 리튬이 풍부한 식품으로 해산물

, 곡류, 견과류, 일부 채소, 미네랄 워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식습관 개

선, 신체활동 증가, 사회적 교류 확대 등 단

순한 생활습관 변화가 인지 기능 개선에 도

움이 된다고 밝혔다.

리튬이 풍부한 해산물은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와 고등어, 정어리, 참지 등 어류, 미

역 다시마 등이다. 곡류로는 현미, 귀리, 보

리 등이며, 견과류로는 호두, 해바라기씨, 캐

슈넌, 아몬드 등이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리비우 아론

(Liviu Aron) 박사는 “리튬 결핍이 알츠하

이머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

까지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연구진, 리튬이 뇌 노화 되돌려…획기적 연구 결과 발표

<전체 기사 읽기>소량의 리튬 쥐에 주입하자 기억력 회복, 시계를 되돌리는 듯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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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떼

쓰고, 울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 아이를 키

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감정 조절 전문가이자 부모 교육자인 림

라우다는 200쌍 이상의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끝에 아이들의 감정적 폭발을 잘 타

이르고 명확하며, 좋은 가이드를 제시하는

언어를 사용해 잘 대응하는 부모를 발견했

다. 

이들은 가능하면 벌을 주거나 타임아웃

등의 훈육 방법을 피했으며 아이들의 감정

폭발이 신경계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

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아래는 그런 부모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7

가지 문구다.

1. “지금 큰 감정적 어려움(슬픔, 분노 등)

을 겪고 있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

기존 반응: “당장 울음 딱 그쳐!”

이말은 어떤 처벌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

타낸다. 아이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라

는 안정감을 준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

고, 부모가 그 감정을 함께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아이는 더 빨리 안정된

다.

2. “나는 너를 믿는다.”

기존 반응: “오버하지마, 그 정도는 괜찮

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는 말은 아이

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반

면 “나는 너를 믿어”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준다. 믿음을 받

는 아이는 방어적이지 않게 되고, 더 빠르게

감정을 가라앉힌다.

3.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해.”

기존 반응: “이걸로 속상해할 일이 아니

잖아.”

비록 어른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아이에

게는 자신의 감정이 이해할 만한 하다는 것

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

과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4. “나는 너에게 화난 게 아니야. 함께 이겨

내 보자.”

기존 반응: “넌 정말 진저리난다!”

부모들은 권위를 증명하려면 때로 분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차

분한 태도가 아이의 ‘도망가거나 싸우는

반응(fight-or-flight)’을 멈추게 한다. 부

모의 분노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신을 변명하는 대신 감정 조절

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5. “화를 내는 건 괜찮아. 그렇다고 때려서

는 안돼.”

기존 반응: “왜 그래? 때리는 것을 그만

두지 않으면 혼날거야!”

이 문장은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에는 경

계를 둔다. 즉, 아이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면서도 해

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제시

한다.

6. “천천히 가라앉혀도 괜찮아. 내가 기다

릴게.”

기존 반응: “지금 당장 진정해!”

아이들의 짜증이나 분노는 자신들이 통제

할 수 없는 불안이나 당황에서 나오는 경우

가 많다. 이 문장은 그런 불안을 잠재우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

간을 제공한다. 극복하라고 종용하는 것 보

다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추스릴 수 있도

록 할 때 훨씬 빠르게 진정할 수 있다. 

7.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기존 반응: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이 상황

에서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줄까?”라는 확

신이다. “함께 하자”는 말은 아이가 혼자

가 아니라는 감각을 주고, 자기 감정과 행동

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게 만든다.

이 같은 말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은 부모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변화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라우다는 감정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

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

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 말들이 모든 울음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정과 신뢰의 씨앗

을 심는다. 그 씨앗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믿고, 사랑은 힘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

”는 아이의 확신으로 자라나게 된다.

림 라우다는 감정 연결 중심 양육(con-

scious parenting)의 선도자로, 부모의 감정

회복과 자녀와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저널 시

리즈 Foundations와 Bound를 집필했다. 인

스타그램에서 그녀의 양육 팁을 더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육아 전문가의 조언…화내고 분노한 아이를 달래는 7가지 말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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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보도

했다. 

예일대 산하 초당적 정책연구소인 버젯랩

(Budget Lab)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

되면 미국의 평균 수입세율은 18.3%에 달해

193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밤, 유럽연합(EU),

대만, 포클랜드 제도 등 66개국에 대한 새로

운 관세율을 발표했다. 라오스산 제품에는

40%, 스위스산은 39%,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은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캄보디아

와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원래 예고됐

던 고율의 관세가 다소 낮아졌다. 모든 조치

는 당초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8월 7일로

연기됐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다. 버젯랩은 이번 관세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1.8% 상승하고,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 2,4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소매연맹(NRF)의 수석 로비스트인 데

이비드 프렌치는 “지금까지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이번 새 관세는

향후 몇 주 내에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세 부과 배경과 현재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부분의 국

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

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개별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7월 초부터 본

격적인 고율 관세 도입을 경고했고, 31일에

는 66개국 대상의 개정된 관세율을 발표하

면서도 시행일을 일주일 늦췄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35%의 관세가 금요일

부터 발효되지만,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조

치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6월 발표된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미 시행 중인 관세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각각 15%

의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필리핀(19%), 베트남(20%), 인도(25%), 브

라질(50%)도 새로운 관세 대상이다.

법적 공방도 진행 중

무역 관련 분쟁을 다루는 미국 연방국제

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

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돼 현재 연방항소법

원에서 심리 중이며,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실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가 연

2.6% 상승했으며, 7월에는 2.8% 상승해 연

준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 가구, 컴퓨터 등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코넬대 웬동 장 교

수는 “가전제품 등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들의 가격이 향후 수개월 내 상승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관세 비율만큼 가격

이 즉시 오르지는 않는다. 기업들은 관세 시

행 전에 물량을 미리 들여오거나 비용 흡수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은 혜택

트럼프의 무역합의에는 미국산 수출 확대

조항도 포함돼 있다. EU는 향후 3년간 7,500

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연료

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베트남

은 향후 3년간 옥수수, 밀, 대두 등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장 교수는 “농업 분야의 합의는 대

체로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이 커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미국 시장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료품·음료 가격도 인상 불가피

비영리 연구기관 세금재단(Tax Foun-

dation)은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커피, 바

나나, 어류, 맥주, 주류 등은 관세 여파로 가

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트라

이베카 와인 머천트의 벤 아네프 대표는 “

환율 하락과 관세 인상으로 와인 가격이

20~25% 오를 것”이라며 “유럽산 와인은

9월부터 30%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류·신발도 인상 조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의 97%는

아시아 수입품이다. 미 의류신발협회에 따

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로의 조달처 다변

화가 진행 중이다.

협회 측은 정확한 가격 상승폭을 예측하

긴 어렵지만,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을

부터 제품 종류 축소나 할인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발 유통업체 협회장 매트 프리스트는

“신학기 시즌을 맞아 신발 가격이 이미

5~10% 상승세”라고 밝혔다.

자동차 가격은 아직 안정적…그러나 변수

많아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관세 대응 차

원에서 가격을 인상했으나, 대부분은 관망

세다. 예를 들어 페라리는 4월부터 미국 내

차량에 10%의 할증을 적용 중이며, 향후

EU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

자동차 리서치 기관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 6월 신차 평균 가격은 48,907달러로, 전월 대

비 108달러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제너럴모

터스(GM)는 최근 “3분기부터 관세 영향

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올해만 해도 관세로

인한 비용이 40억~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관세로 각 가구당 약 $2500달러 소득 손실 효과
<전체 기사 읽기>평균 수입세율 18.3% 인상 1934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금까지 소매업체 인상 억제 …미국 소비자들 가격 인상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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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

월드 스타' 손흥민(33)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입성에 현지 한인 사회와 축구계가 들썩

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손흥민의 미국프로축구

(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입단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이 구단의 홈경기장인 LA

BMO 스타디움에는 한국 언론사와 현지 한인

매체들은 물론, 미 NBC·ABC방송, USA투

데이 등 주요 매체 소속 취재진 200여 명이 몰

려들어 손흥민에 대한 취재 경쟁을 벌였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차림의 손흥민

이 이날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

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회견장에는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데이브 민 미 연방 하원의원과 캐런 배

스 LA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까지 참석해 손

흥민에게 뜨거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배스 시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로스

앤젤레스시 전체에 흥분되는 날"이라며 "이것

은 그저 큰 입단 계약일 뿐 아니라 앞으로 LA

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두고두고 기억될 순간"

이라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이어 "쏘니(손흥민의 애칭), 이

제 공식적으로 당신을 엔젤리노스(LA 시민을

일컫는 별칭)로 선언합니다"라면서 손흥민의

이름이 크게 새겨진 감사장 액자를 건넸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LAFC 팬클럽·서포터

스의 한 그룹인 '타이거'(Tiger) 회원들 수십명

이 참석해 북을 두드리고 응원가를 부르며 손

흥민을 맞이했고, 공식 입단 발표에 열띤 박수

와 환호를 보냈다.

타이거 공동 회장인 페르난도 델가도 씨는

특히 한인타운에서 주문 제작한 한글이 새겨

진 응원 수건을 들고 와 흔들어 보이며 기대감

을 드러냈다.

델가도 회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흥분된 어조로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이고, 전

설(legend)"이라며 "그가 여기에서 뛰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필드에서 보여줄 것들과 다

른 선수들에게 가르쳐줄 것들이 모두 기대된

다"며 "그는 어떤 마법을 창조할 것이고, 게임

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LAFC 수석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기자

회견에서 "쏘니는 이 경기장과 지역사회, 글로

벌 무대에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며 "지난 몇 주간 이런 (입단) 가능

성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로 감동적이었고, 쏘니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

경받는 인물인지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당신이 이 도시를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 구단은 물론, 도시 전

체가 흥분하고 있으며, LAFC 셔츠나 유니폼,

모자를 쓰고 거리로 나가면 모두가 쏘니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밤 LAFC 측은 한국 언론과 팬들을 배

려한 한국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날 BMO

스타디움 밖에는 현지 한인 팬들도 여러 명 찾

아왔다가 미리 등록한 취재진만 입장할 수 있

다는 말에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한인 팬들은 대신 LAFC 기념품 매장에서 '

손(SON)'과 그의 등번호 '7'을 새겨넣은 유니

폼 티셔츠를 앞다퉈 사 갔다.

스타디움 앞에서 만난 교민 윌리엄 김(83)

씨는 그동안 TV로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봐 오

다 그가 LA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면서 "경기에서 뛰게 되면 첫날부터 보

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전날 오후에도 LA

국제공항 입국장에 약 100명에 가까운 팬들이

모여 그를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손흥민이 비공

개 구역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LAFC 옷을 입고 나온 한 백

인 여성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발길을 돌렸다.

손흥민을 보러 공항에 나왔다는 LAFC 팬

마이클 바라하스 씨는 "쏘니를 직접 보게 돼 정

말 신난다. LA는 이제 그의 새 집(home)"이라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안서윤

(16)·서진(13)군 형제는 어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손흥민의 경기 중계방송을 봤다면서 "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다는 소식에 정말 기

뻤고, 가까이서 보고 싶어 공항에 왔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여기 LA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 월드컵 때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도

덧붙였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에서 토트넘을 떠나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이

적할 팀과 관련해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

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에서 분산 개최되고 다수의 경기가 미국에서

치러진다.

LA는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LAFC 측에서는 손흥민이 몰고 올 팬

덤을 노리고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

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AP통신은 전날 손흥민의 LAFC 입단 소식

을 전하면서 "LA는 한국 외 지역에서 가장 많

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코리아타운은

LAFC의 홈경기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멀

지 않다. LAFC는 분명히 MLB(미국프로야

구)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에 대응하는

축구 스타로 손흥민을 마케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mina@yna.co.kr

'월드스타' 손흥민 입성에 LA 들썩…LAFC 팬들 "쏘니 마법 기대"
<전체 기사 읽기>LA 공항부터 기자회견장까지 팬들·취재진 수백명 몰려 북새통

회견장에 미 연방의원·LA시장 참석해 "역사적인 날"…감사장 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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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는 피카소 이야기이

다. 아니 그의 딸 팔로마 피카소

이야기 이다. 팔로마는 어려서 아

버지 마냥 미술가를 꿈꿨다고 했

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단다. 자

질이 아버지를 따를 수없었고, 주

위의 눈총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한국신문에서 읽은 걸 적당히

버무린다. 팔로마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

소였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며 자랐다. 그러나 열

살무렵 그림그리기를 멈췄다. 주

위의 눈총이 따가웠고, 아버지의

무게감을 의식할 즈음이라 덛붙

였다. 어차피 잘한다는 소리를 들

을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잘 한

다면 아버지의 덕이라 여길수도

있고, 모자란다면 아버지에게 흉

이 미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

었겠다. 

나태주 시인이다. 

…

있을 땐 모르다가도

사라지면 문득 그리워지는 

…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나태주, 아버지 중에서)

한국 전직 대통령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아들은 당시 육군

사관학교에 갓 입학했다. 육필 편

지를 여기 옮겨 적는다. (주: 원문

엔 한자가 수두륵 섞여 있는데, 한

글로 옮겨 적는다.)

“육시六時에 일어나서 혹한

속에서 육사교정을 뛰는 모습이

선하구나. 군인으로써 병영생활

의 첫 아침, 혹한속에 추위와 싸우

며 청운의대지大志를 펴기위해

의지를 불태우는 홍안십구세紅顔

十九歲의 젊은 사관생도 (물론 아

직 정식입교식은 하지 않았으나)

장하다. 우리 지만이, 씩씩하게,

굳세게, 활달하게, 장부답게 젊음

을 다 바쳐 몸과 마음을 닦고, 갈

아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

거라. 장교가 되라. 그리하여 조국

에 충성하라. 그것이 곧 부모에 대

한 최대의 효도가 되느니라. 재천

在天의 너의 어머니는 더없이 기

뻐하시리라.”

평범한 아버지가 군에 입대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읽힌다.

보통아버지의 글씨체이며 부탁이

고 희망인데, 사랑과 자랑스러움

이 돋보인다. 자신이 걸었던 길을

아들이 뒤쫓아 따라오고 있으니

대견했을 터.

팔로마 피카소는 주위의 눈총

을 견뎌냈다. 이젠 보석 디자이너

로 성공했는 거다. 주얼리 디자인

역시 예술일테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딸이 화가의 길을 포기했을 적

에, 아버지 피카소는 어떤 심정이

었을 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마태 28:19)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88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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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V 뉴욕방송 이사회 출범 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아버지와 딸과 아들

지난 2025년 7월 29일(화) 뉴욕 파슨 블로

바드 소재 global Leadership Foundation

배희남 홀에서  <GOODTV 뉴욕방송 이사

회 출범 감사 예배>가 있었다. 굿티비 한국

김명전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굿티비 뉴

욕방송 한은경 대표와 굿티비 뉴욕방송 배

희남 이사장(회장) 그리고 하정민 부이사장

(횃불선교교회 목사), 육민호 이사(뉴저지

주소원 교회 목사), 이지용 이사 (뉴욕 겟세

마네 교회 목사), 신 영 이사(뉴욕선교센터

강도사)로 이사진이 이루어졌다. 50여 명의

축하객들이 모여 기도하며 큰 박수로 축하

를 해주었다.

1부 예배 순서로는 육민호 목사(뉴저지 주

소원 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오픈 찬

양으로 월드 밀알 앙상블(Vi. 유안나 C. 글

로리아 Cl. 임승민)의 찬양이 있었다. 지인

식 목사(쿠바 선교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사회자의 성경봉독(이사야 52:7-10)이 있었

다. 이어서 월드 밀알 중창단의 찬양이 이어

졌다. “자유의 희속식”이란 제목으로 이

만호 목사(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가슴

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맑게하는 말씀이 있

었다. 헌금찬양을 월드밀알 앙상블의 연주

와 함께 이어졌으며 김경열 목사(뉴욕 영안

교회)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손안권 목사(예

사랑 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

2부 예배 순서로는 한은경 굿티비 뉴욕방

송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이 시작되었다.

GOODTV / GOODTV NEW YORK 홍보

영상으로 한국에서의 굿티비가 시작된 배경

과 지금까지의 경과들 그리고 복음방송으로

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을 볼 수 있어 좋

았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며 마음에 감동이 일었다. 그리고

굿티비 뉴욕방송에 대한 자료들까지 홍보가

올려져 있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

고 넉넉해졌다. 홍보영상이 막을 내릴때 쯤

참석한 이들의 큰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번 GOODTV 뉴욕방송 이사회(운영위

원회) 출범식을 위해 한국에서 오신 김명전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동안의 많

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과 그

손길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꿈과 기적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

하길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사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은 참으로 귀한

분임을 깨닫게 했다. 우리는 이처럼 나 개인

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

한 열심과 헌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오늘을

맞아야 할 것이다.

김명전 굿티비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끝나

고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모두 뉴욕과 뉴저

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굿티비 뉴욕방송 배희남 이사장(

회장) 그리고 하정민 부이사장(횃불선교교

회 목사), 육민호 이사(뉴저지 주소원 교회

목사), 이지용 이사 (뉴욕 켓세마네 교회 목

사), 신 영 이사(뉴욕선교센터 강도사) 이렇

게 임명장 수여와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다.

이어서 굿티비 뉴욕방송 이사장 배희남 회

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김연수 목사(뉴욕 주는 교회)의 축사와 함

께 장봉익 목사(한국 참생명나무 교회)의 축

사가 이어졌다. 황진호 집사(테너)의 ‘하나

님의 은혜’의 축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

험하고 그대로 전해주는 듯한 참으로 아름

다운 감동의 찬양이었다. 이어서 이지용 목

사(뉴욕 겟세마네 교회)의 폐회 및 만찬기도

로 GOODTV 뉴욕방송 이사회 출범 감사

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이들과 함께 서로 축

하의 마음을 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

찬을 마주하였다.

이날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식사를 하며 한 테이블에 앉았던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옥한나 목사님’을 뵈었다.

세상 연세와는 다르게 밝고 명랑하신 모습

이 마주한 내게도 밝은 기운을 듬뿍 안겨주

시는 것이다. 무엇인지 자석처럼 끌리는 사

람이 있긴 하다. 바로 그런 느낌을 가졌다.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개인 톡’도

연결을 하였다. 꼭, 다시 뵈면 좋겠다는 마음

을 가졌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만남의 축

복’으로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

길 기도한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8월 8일 금요일  17



18 The Boston Korea2025년 8월 8일 금요일  칼럼

최근 눈에 눈물이 자주 고이거나, 눈을

깜빡일 때 이물감이 느껴져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안구건조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불

편감이 지속된다면 ‘결막이완증’과 같

은 안과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결막이완증이란 눈을 보호하는 얇은 결

막이 늘어져서 주름이 생기거나, 결막이

안구 밖으로 밀려나 아래 눈꺼풀을 덮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노화로 인해 결막의 탄력이 떨어지

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4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난다. 다만 젊은 연령대라도 ▲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장기간 콘택트렌

즈 착용 ▲쌍꺼풀 수술 후 지속되는 결막

부종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

서 ‘마이봄샘 기능장애’로 인해 결막이

완증이 생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결막이완증은 증상이 안구건조증과 유

사해 자칫 방치되기 쉬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인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이물감

, 눈물흘림, 충혈, 결막하출혈 등이 있으며

, 이로 인해 독서나 모니터 사용 등 근거리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느슨해진

결막이 눈물 배출로를 막아 눈물이 흐르면

서 눈꺼풀이 짓무르는 등 피부염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은 “결막이완증은 일반인이 단

순 안구건조증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

니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눈 불편감

과 함께 다른 안과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막이완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결막이완증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난 요즘 안과 질환에 대

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

정보에서는 특히 안구건조증과 혼돈하기 쉬운

결막이완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

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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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단식, 정말 효과 있나? 최신 연구 결과 보니…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 헐 적  단 식 (Intermittent

Fasting)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 어

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간헐적 단식은 ‘언제 먹느냐

’에 집중하는 다이어트 전략입

니다.

대표적으로는 16시간 공복 후 8

시간 내 식사하는 방법이나, 하루

걸러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이 잘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빠르게 살이 빠

진다”, “공복 시간이 길어야 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과학적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체중 감량 효과는?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유명

의학 저널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총 섭취 칼로리가 같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든, 하루 세끼

를 적게 나눠 먹든 체중 감량 효과

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55

개 연구를 분석했는데,

두 방식 모두 평균적으로

4~8kg의 체중이 줄었고, 차이는

1~2kg 이내였습니다.

즉, 식사 시간의 패턴보다 ‘얼

마나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뜻

입니다.

🩺체중 감량 외 건강 지표는?

체중 차이가 없다면, 그럼 혈당

,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다른 건

강 지표에서는 차이가 날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간헐적 단

식이 인슐린 감수성이나 공복 혈

당을 개선할 수 있다는 소규모 연

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대체로 단

기적이며, 참가자 수가 적거나 기

간이 짧은 연구들이 많아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역시

전체적으로는

하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보입

니다.

즉, 대사 지표에서도 간헐적 단

식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더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3끼를 줄이

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외엔 안 먹는다

’는 규칙이 더 간단하고 실행이

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단 계획이 단순해지

고,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시간 공복

을 유지하다 보면 폭식을 하게 되

거나

사회적 활동(모임, 회식 등)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 환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

들은

간헐적 단식을 따라 하다 큰 위

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간헐적 단식은 그 자체로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칼로리 조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습

니다.

만약 나에게 맞는 방식이라면

잘 활용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따를 필

요는 없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시도

하셔야 합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주택 시장을 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 과거에는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가

장 큰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높아진 이자율

과 매달 부담되는 원리금이 더 큰 걱정거리

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다

섯 가지 고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이자율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

지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3%대였던 30년 고정 금리는 이제

7% 근처를 오가고 있습니다. 같은 집을 사

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금액 차이가 수백 달

러씩 벌어지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

은 상황입니다.

2. 집값은 여전히 높고, 금리도 쉽게 내려

가지 않음

많은 사람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

질 거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물 부족과 지역별 수요 유지 덕분에 집

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

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과 금리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진 상황입니다.

3.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고

민

지금 집을 사야 할지, 좀 더 기다려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다양하다 보니, 시장에 대

한 확신을 갖기 어려워 결정이 늦어지는 경

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이에도 집값이 오르

거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언제 움직

여야 할지 판단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리파이낸스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높은 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금

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 예상하기 어

렵고, 리파이낸스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나중에 갈아타면 되겠지”라고

만 생각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만 기대기보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

합니다.

5. 부족한 매물과 치열한 경쟁

특히 인기 지역은 매물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협상이 어려워지고 경쟁

이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원하는 집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원치 않는 조건을 수용해야 할 때

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선택은

모기지 이자율은 단순히 기준금리만 따

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

, 인플레이션, 고용 상황, 연준의 정책 방향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인터넷 뉴스

나 유튜브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시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상

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집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금리 시대, 집 사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5가지

Article (13) - "Why Is Buying a Home So Difficult These Days?" – The Top 5 Concerns Homebuyers Face in Today’s Interest Rat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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